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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교수 성폭력의 문제는 은폐되어 왔다. 그 것은 교수 성폭력 사건의 발생의 빈도

가 적기 때문이 아니라, 교수와 학생간의 분명한 위계질서와 대학사회 내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할 대학은 교수 성폭력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수 성폭력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반성폭력 학칙도, 처리기구도, 제도

적인 절차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해자는 아무 곳에도 호소하지 못하고, 학교를 떠

나는 것이 이제까지의 통례였다.

여러분은 우조교 사건이라고 알려졌던 신정휴 교수 사건을 기억하실 것이다. 1992년부터

2000년에 걸친 지난한 싸움을 벌여왔던 이 사건은 이 사회에서 교수 성폭력의 문제를 제기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 이후 십 년이

지난 지금도 상황은 그다지 진전되지 않았다. 그 간의 성폭력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를 살펴보면 우리는 그 사실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서울대 신정휴 교수 사건의 경

우 피해자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막대한 피해를 입은 반면, 가해자는 여전히 강단에 서

강의를 하고 있다. 수년간 여학생들에게 성폭력을 가한 창원대의 S교수의 경우 교육부는 3

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역시 여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행한 강원대의 K교수도

교육부에서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을 뿐이다. 동국대 사건의 경우는 또 어떠한가. 대학의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결정을 내린 교수를 교육부가 복직 판정을 내렸다.

여전히 대학 내에서 성폭력 피해자인 학생은 약자이며, 가해자인 교수는 피해자에게 막대

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성폭력 가해자인 교수에게 문제제기를 하는 순간

학생은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지난한 싸움을 시작할 각오를 해야한다. 서강대학교의 K교수

성폭력 사건의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의 지도 교수였으며, 피해자는 박사과정 3학기의 학생

이었다. 성폭력 문제를 제기하면서 피해자는 기본적으로 박사 논문을 포기해야 했고, 공부를

중단하고 이루어질 긴 싸움을 각오해야 했으며, 이 사건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더 많

은 것들을 포기할 각오룰 해야했다.

이러한 교수와 학생간의 권력 차이,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피해자인 학생이 교수 성폭

력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며, 따라서 해결 과정의 부담까지 피해자 개

인에게 지워져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다수의 교수 성폭력이 교수와 학생의 일대일 만남이

잦은 대학원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수와 대학원생간의 특수한 권력 관계로 말

미암아 대학원생이 성폭력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 이 다.

그리하여 우리는 현 시점에서 우리가 교수 성폭력 사건의 해결 주체로 서야하며, 한 학교

내에서의 교수-학생간의 권력 차로 말미암아 약자인 학생 주체간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것

에 뜻을 모았다. 그리고 2001년 2월 4일 경희대 총여학생회, 고려대 여학생위원회, 동국대

총여학생회, 서강대 여성위원회, 연세대 총여학생회는 교수 성폭력 뿌리뽑기 연대회의를 결

성하였다. 우리는 현재 진행 중인 경희대 L교수 사건, 동국대 K교수 사건, 서강대 K 교수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연대 행동을 하고 있다. 또한 교수 성폭력 사건의

관련한 자료를 축적하고, 해결 원칙을 세워나가며, 필요한 제도적 절차와 기구를 요구하논

것올 우리의 목적으로 힌다. 우리는 끊잉없이 교수 성폭릭 사건의 해결 선례풀 만물이 나갈

것이며, 대학 사회내의 반성폭력 운동의 익사릎 만둘어 나갈 것이다.


